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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이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

 김  태  웅        이  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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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무에서 의미를 창출하는 행동인 잡 크래프팅을 은퇴 후 활동에 적용하여, 은퇴 후 활동에 대

한 잡 크래프팅이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 활동에 대

한 잡 크래프팅이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의 순차적 매개 역

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된 직업에서 은퇴 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 은퇴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총 674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은 노화 불안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둘째, 삶의 의미가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삶의 의미는 삶 만족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이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노화 불안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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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 세계 고령인구 비

율은 1950년대 5.13%에서 2022년 9.82%, 2100

년에는 약 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United 

Nation, 2022). 한국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의 증

가가 더욱 두드러진다. 202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

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 2036

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

노화(aging)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과정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젊음

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상실이나 쇠퇴

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

는 경향이 있다(정환희, 이지연, 2022). 이에 

따라 사람들은 노화 과정에 대한 걱정이나 두

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20․30대 

젊은 세대부터(동아일보, 2017)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까지 광범위하게 발생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노화 과정을 방해하고

(김정희, 박지영, 2015) 심리적 안녕감(이준영, 

2024; 정정희 외, 2020)과 삶의 질(Yawar et al., 

2024)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화에 대한 

불안은 지각된 건강 상태가 낮거나(정영옥, 오

효숙, 2016),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최

장원, 2018)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과 밀접

하게 관련된 삶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은

퇴’이다.

성인의 발달 과정에서 은퇴는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과 더불어 개인의 역할, 자아 개

념, 인생 목표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

한 전환기적 사건이다(김범수, 최은영, 2017; 

김애순, 윤진, 1995). 은퇴는 개인의 삶에 긍정

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경제적 책임에서 벗어

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수입 감소로 인한 경

제적 어려움,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 상실, 직

무에서 얻던 성취감 부재 등이 무기력감과 외

로움, 부적응과 사기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Maddox, 1979; Quick & Moen, 1998; 김선영, 

윤혜영, 2013; 윤현숙, 이미진, 2007). 따라서 

은퇴는 개인에게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동시에,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로 작용한다.

이때,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은퇴가 긍정

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

활 방식과 성향, 관계 등을 유지하여(Atchley, 

1989) 활동성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Havighurst, 1961). 은퇴로 인한 부적응은 은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인한 스트레

스와 불안 등에 기인한다(Wang et al., 2011; 

이수진 외, 2018). 따라서 은퇴 후 노년기에 

취미, 운동, 봉사 활동 등 기존 직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은 새로운 역할을 형성하고(Cottrell, 

1942), 은퇴 전의 생활 방식이나 성향, 관계, 

활동성을 유지하도록 도와 은퇴 후 노년기 적

응에 기여할 수 있다(Atchley, 1989; Havighurst, 

1961). 이렇게 특정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의미

를 부여하고 조정하는 행동을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이라고 한다. 은퇴자들은 은퇴 후 참가

하는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을 통해 성취감, 

역할 부여,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의미

를 개발하며, 긍정 정서 확장-구축 이론(the 

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Fredrickson, 2004)에 따라 해당 활동에서 형성

된 긍정적인 정서는 개인의 삶 전체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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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쳐 노화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은퇴 이후 삶을 구성하는 주요 

활동들에 대한 태도가 노화에 대한 불안에 미

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직업 

상황에서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

게 만들어가는 행동인 ‘잡 크래프팅’ 개념을 

은퇴 후 활동에 적용하여, ‘은퇴 후 활동에 대

한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의 메커

니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잡 크래프팅을 통

해 부여된 활동이 가진 의미가 삶 전체로 확

장되어 삶의 의미 지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노

화에 대한 불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잡 크래프팅이 일반적으로 

직업 장면에서의 행동을 다루는 개념으로 이

해되어 왔기 때문에, 주로 직장에서 경험하

는 불안(Zhang et al., 2022), 직무만족(Polatci & 

Sobaci, 2018), 직무 특성(Holman et al., 2022)과

의 관계 등 직장 내에서의 크래프팅(crafting)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야 잡 크

래프팅의 개념이 직업 장면을 넘어 여가나 취

미의 의미를 개발(Petrou & Bakker, 2015; Tsaur 

et al., 2023)하거나,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색(Schippers & Ziegler, 2019)하는 레저 크

래프팅(leisure crafting)과 라이프 크래프팅(life 

crafting)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노년기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노년기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의 영향

을 알아본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기존 은퇴자 대상 연구들은 은퇴라는 사건

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Kwak & Lee, 2025; 

Latif, 2011), 은퇴의 부정적인 영향 완화 방안

(Dingemans & Henkens, 2015), 혹은 이 과정에

서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

을 주로 검증할 뿐(Kim et al., 2025; Alanazi, 

2024; 김은상 외, 2024; 신경숙, 변상해, 2024; 

조명현, 2024),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지각 및 평가를 능동적으로 조정했을 때 생기

는 변화와 그 영향 과정을 알아본 연구는 소

수에 불과하다. 특히, 은퇴 전과 같은 활동성 

유지를 강조하는 노년기에 이루어지는 잡 크

래프팅은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이 어떤 매개 과정을 통해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함으로써, 

학문적으로는 잡 크래프팅 개념의 적용 대상

을 노년기로 확장하여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

히고, 실무적으로는 노년층 대상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에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

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 및 직업 환경에서 

주로 논의되던 잡 크래프팅이라는 개념을 은

퇴 후 활동에 적용하여, 은퇴자들이 일상 활

동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방식을 탐구

하고, 이러한 활동이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이라는 변인이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메커니즘

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기 활동 참여

가 초래하는 인지적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은퇴자들이 겪는 노화 불안을 완화

하여 보다 적응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노년기의 노화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

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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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활동과 잡 크래프팅

산업화 이후 일(work)의 의미는 크게 변화

하였다. 단순히 생존과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달성하고

(Wrzesniewski el al., 2003), 나를 표현하며(Kahn, 

1990; Shamir, 1991), 자아의 실현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

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잡 크래프팅’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를 다양한 방법으

로 조정하고, 재정의하여 일에서 의미를 탐색

하고, 창조하는 행동을 뜻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종업원들은 능동적으로 일을 처

리하는 방법이나 과정, 직무의 범위, 종류와 

수준 등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 형성하는 관계의 성격이나 방식을 

변화시키고, 일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

는 등 스스로 일을 조정하여 ‘내 일’이 가진 

의미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잡 크래프팅은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

된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첫 번째, 과

업 경계변경(task boundaries)이란 직무의 결합이

나 조합, 유형, 범위, 과정, 순위, 양 등을 조

정하는 것을 말한다. 더 어렵고 도전적인 업

무에 스스로 자원하거나, ‘내’ 일의 범위를 타

인을 돕는 것까지 확장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종업원은 성취, 봉사, 도

전 등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김태웅, 이주일, 2024). 두 번째, 관계적 

경계변경(relational boundaries)이란 직무 수행 과

정 중 대면하는 타인들, 즉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누구

와 함께, 더 많이 일할 것인지, 누구와 팀을 

구성할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

지 등을 조정하며, 이러한 과정 중 만들어진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일의 의미를 찾아내는 

행위이다. 세 번째, 인지적 경계변경(cognitive 

boundaries)은 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정하

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내 

일을 바라봄으로써 일의 목적이나 의미를 조

정하거나 창조해 내는 것이다. 같은 건설업 

종사자 중에서도 단순히 일로써 종교 시설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신

을 기리는 행위에 기여하는 일로 여기며,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더 충만한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Frankl(1963)은 로고테라피(logotherapy)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잡 크

래프팅은 자신이 하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개인은 은퇴라는 과정을 통해 ‘전임근무

(full-time)가 아닌 형태로 고용되거나, 수입이 

이전 직업에 종사했던 기간 동안 획득한 연금

에 의존하는 상태(Atchley, 1976)’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은퇴는 직업 활동이 중단

되는 전환점을 의미하므로, Frankl의 관점에서 

은퇴자는 새로운 삶의 의미의 원천을 탐색해

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자의 노년기 삶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

적 경력이 중단된 이후 개인적인 시간 관리와 

새로운 의미 부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는 

잡 크래프팅 개념이 직업 활동을 넘어 은퇴 

후 활동에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은퇴자는 직업이나 사회적 평가 없이 개인

적인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방식

을 스스로 결정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퇴자들은 자신의 일상 활동에 의

미를 부여하는 잡 크래프팅의 원리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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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잡 크래프팅은 직무 수행 중 내재된 

의미를 탐색하고 창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데, 이는 은퇴자들이 자율적인 일상 

활동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도 실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잡 크래프팅의 첫 번째 하위 요

인인 과업 경계변경은 주어진 과업의 범위나 

양을 스스로 조정하여 의미를 창조하는 것으

로, 은퇴자의 경우 은퇴 후 참여하는 활동에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고 개입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조정하여 자신이 여전히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거나, 새

로운 도전과 성취를 통해 해당 활동의 의미를 

개발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위 요인 관계적 

경계변경은 활동과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 속

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은퇴자들

은 은퇴 후 활동에서 관계적 경계변경을 실천

함으로써 과거 직장생활 중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계를 은퇴 후에도 유지

하거나 새롭게 형성 및 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들은 인지적 경계

변경을 통해 은퇴 후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관점을 조정함으로써 단순히 시간이 남아서 

혹은 할 일이 없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의 달성,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기여, 타인에 대한 봉사, 건

재함의 증명 등 해당 활동이 가질 수 있는 다

양한 의미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즉,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은 자원봉사, 취미, 

종교 활동 등 은퇴 후 참여하는 활동을 다양

한 방법으로 조정하고, 새롭게 정의하여 해당 

활동에서 의미를 개발하고 창조하는 행동이자 

이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

도라고 할 수 있다.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과 노화불안

노화 불안은 상실에 대한 불안과 노화에 대

한 두려움, 외모에 관한 걱정, 심리적 불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심리 상

태를 의미한다(Lasher & Faulkender, 1993). 즉,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며 겪는 걱정과 두려움을 의미하기 때

문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Tallis et al., 1991).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는 외모나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으로, 중년

기에는 신체적 쇠퇴나 직업 안정성의 상실로, 

노년기에는 건강 악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난다(김일식, 김계령, 2018; 오은아, 

박기환, 2021; 이림, 안순태, 2024). 이는 노화 

불안이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은퇴 

후 노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

여(하경분, 송선희, 2013) 노화에 대한 불안이 

더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는 어르신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분

위기 속에서 노인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

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 변화는 개인이 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주어 노년기 삶의 위

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노화 불안과 같은 은퇴 및 노년기 변화로 

인한 부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은 공통

적으로 직업 활동의 특성을 은퇴 후에도 유

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역할 이론(role theory)

은 은퇴가 ‘직업인’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

할을 상실하는 과정이기에 정체성 혼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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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은퇴 후 이

를 대체할 새로운 역할을 형성한다면 원활한 

적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Cottrell, 1942). 

Havighurst(1961) 또한 활동 이론(activity theory)

을 통해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다른 활동

(예: 취미, 자원봉사, 사회 활동)에 적극 참

여하여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삶 만족과 성공적 노화에 중

요하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연속성 이론

(continuity theory)은 은퇴 후 이전의 생활 방식

과 성향, 관계 등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심

리적 안녕감과 연관된다고 설명한다(Atchley, 

1989).

Frankl(1972)은 인간이 타인의 규정이 아닌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살아가려는 본질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욕구가 좌절될 때 

실존적 공허(existential vacuum)를 경험하여 우

울, 불안, 무기력 등을 느낀다고 보았다. 은퇴

자들은 오랜 기간 종사했던 직업을 떠나면서, 

즉 삶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

면서 실존적 공허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은퇴 후의 삶에서 대체할 활동을 찾아 

자신의 역할을 형성하고, 사회적․신체적․정

신적 활동을 지속하며,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실존적 공허에서 비롯된 노화 불

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활동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잡 크래프팅은 노년기 

노화로 인한 불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퇴자는 비록 은퇴 후 수행하는 활동

이 과거 직업과 동일한 수준에 미치지 않더라

도, 잡 크래프팅을 통해 새로운 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획득(Heuvel et al., 2015; Wingerden et 

al., 2017)하고, 활동에 대한 열의 증가(Bakker 

et al., 2015; Tims et al., 2013)로 활동성을 유

지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Shusha, 2014; 

Srivastava & Pathak, 2019) 사회적 관계를 지속

함으로써 해당 활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퇴자는 보다 적응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Chen & Tang, 2021). 직무 

상황에서 잡 크래프팅과 불안 간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잡 크래프팅은 

직장 내 불안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Zhang 

et al., 2022),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효과

(Hommelhoff, 2021)를 가진 것으로 보고된 반

면, 직무 관련 웰빙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Aulen et al.,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은퇴자들이 은퇴 후 활동에서 잡 크래프팅

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의미감을 유지할 수 있

으며, 그 결과 노화 불안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

은 노화 불안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잡 크래프팅이 주로 직업 상황에서 다루어

지는 변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은퇴한 노년

을 대상으로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직업 활동

이 아닌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메

커니즘을 밝히는 데 있다. 다양한 문헌과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잡 크래프팅이 노화 불안

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meaning in 

life)와 삶 만족(satisfaction with life)이 가지는 역

할에 주목하였으며, 이 두 변인을 매개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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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하였다.

삶의 의미에 대한 정의는 개인이 갖는 삶에

서의 일관성(Battista & Almond, 1973; Reker et 

al, 1987), 목표지향성 또는 목적의식(Ryff & 

Singer, 1998), 개인의 입장에서 본 존재론적 의

미(Crumbaugh & Maholick, 1964) 등 분야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삶의 의미에 

대한 정의와 접근 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개인에게 삶의 의미는 중요한 요

소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 따라 삶에 의미가 

부족한 사람은 우울, 불안(최현주, 김민정, 

2023) 등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삶의 의미는 삶의 안정감을 제공하여 우울과 

불안을 줄이고(Steger et al., 2009), 생산성과 행

복감 강화(Baumeister & Vohs, 2002), 성취감과 

긍정정서 향상(Kiang & Fuligni, 2010) 등 긍정

적인 심리적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Ryan과 Deci(2000)가 제안한 자기 결정성 이

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나타나는 내재적 동기가 태

도와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

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내재적 

동기가 촉진되고 번영(thrive)하기 위해서는 유

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

명한다. 즉,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도록 만드

는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스스로 결

정한 것이라고 느낄 때, 관계적 기반이 존재

할 때 개인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잡 크래프팅은 누군가의 지시나 권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신이 참여하는 직무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잡 크래프팅은 인간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적 경계변경을 통한 관계 조

정 또한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결정성 이론

의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한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

태웅, 이주일, 2024). 이를 노년기 활동에 적용

해 보면, 노년기에는 은퇴 후 잡 크래프팅을 

통해 자신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활동으로부터 

자율성(윤선영, 2021)과 효능감(이은정, 신현정, 

2023)을 경험하게 되고, 조직시민행동(이상민 

외, 2023), 친사회적 행동(설경진, 2021)의 증가

로 사회적 관계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퇴자는 해당 활동의 

의미를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Slemp et al., 2015; 임정인 외, 2019),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을 획득하게 된다(Tims et al., 

2012; 고선미 외, 2020). 이렇게 경험된 긍정적 

정서는 긍정 정서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신체적․심리적 자원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긍정 정서 

확장-구축 이론(the 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Fredrickson, 2004)에 따라 개인

에게 신체적, 사회적, 지적, 심리적 자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일상 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

를 찾도록 돕는다(Affleck & Tennen, 1996; 

Folkman & Moskowitz, 2000; Fredrickson, 2000). 

따라서 특정 활동에서의 의미 지각은 긍정적 

정서를 매개로 확장되어, 결국 전반적인 삶의 

의미를 지각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노화 불안은 외모에 대한 걱정이나 노화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더 이상 

긍정적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

움, 활동 능력에 대한 불안, 남은 삶의 의미 

상실에 대한 걱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Lasher & Faulkender, 1993). 따라서 은퇴 후 활

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을 통해 의미를 지각하

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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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삶의 의미를 강화하고 노화 불안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들은 적극적인 의미 창조 행위가 

일과 삶에서의 의미감을 증진시키며(Indinger, 

2024; Napier et al., 2024, 서아림 외, 2018; 임

정인 외, 2019), 삶의 의미는 노화에 대한 불

안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전성민, 박정윤, 2024; 최정아, 전혜성, 

2020).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

과 노화 불안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매

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가설 2. 삶의 의미는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삶 만족의 매개효과

삶의 질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삶의 질이 건

강, 수명, 경제적 수준, 교육 기회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표를 포함한다. 반면, 주관적인 측

면에서는 심리적 안녕, 주관적 웰빙, 만족도, 

행복 등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나(Mannell & Dupuis, 1996),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개인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

에서 객관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는가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Diener, 1984).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개인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로, 삶의 질의 요소인 ‘삶 만족(satisfaction with 

life)’과 두 가지 정서적 요소인 ‘긍정적 정서

(positive affect)’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삶 만족은 인지적이고 

판단적인 과정으로,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따

라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Shin & Johnson, 1978). 만족도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상황을 적절한 기준과 비교하는 데 의

존하며, 이 판단은 각자가 설정한 기준에 기

반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Diener, 1984).

인간 행동의 내재적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자기 결정성’의 관점에서, 인간은 

자율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Ryan & 

Deci, 2000). 이때, 자기 결정성이 충족되기 위

해서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유능성, 자율

성, 관계성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만족되어

야 한다. 잡 크래프팅은 특정 활동의 의미를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자기 결정성을 실현하는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활동

에 대한 잡 크래프팅을 실천하며 자기 결정성

의 욕구를 충족한 은퇴자는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게 되며, 은퇴 후 노년기에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노화 불안

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직업 맥

락에서 잡 크래프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직무와 직업에 대한 만

족(Li et al., 2021; Digonis & Giannouli, 2024; 박

경애, 김자숙, 2024)과 삶 만족(Amillano et al., 

2024; Ozkul & Yildirim, 2024)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삶 만족과 불안은 부적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ney et al., 



김태웅․이주일 /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이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의 순차적 매개효과

- 55 -

2010; Tsitsas et al., 2019). 앞서 제시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

구에서는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에서 삶 만족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삶 만족은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

안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삶의 의미와 삶 만족, 노화 불안

Frankl(1963)은 로고테라피 이론을 통해 인간

의 본질을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로 정의하고, 

의미의 추구가 좌절될 경우 심리적 고통을 경

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해당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핵심 동기와 목표는 삶의 의미

를 찾는 것이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 만족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나타내므로, 삶의 의미 달성 여부가 평가의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주어

진 조건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측정

되기 때문에(Andrew & Withey, 1976; Shin & 

Johnson, 1978), 높은 삶 만족감이 노년기 삶의 

변화로 인해 자연스레 겪게 되는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인 노화 불안에 대한 완충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이시우 외, 2021). 이는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 추구와 삶 만족이 노화 불안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해 보면, 잡 크래프팅 이론에 따라 종

업원은 직무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Wrzesniewski & Dutton, 2001). 이를 은퇴 

후 활동에 적용하면, 은퇴자는 은퇴 후 참여

하는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을 통해 행복감

과 만족감 등 긍정 정서의 경험(임영삼, 이상

덕, 2010; 임영신, 김매이, 2024), 실존적 공

허와 같은 부정 정서의 해소(김미혜, 신규리, 

2022),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이훈, 박창환, 

2017) 등 해당 활동이 가진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활동에서 경험한 의미감이라는 긍정 

정서는 긍정 정서 확장-구축 이론(Fredrickson, 

2004)에 따라 삶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활동에서의 의미가 활동을 넘어 삶 전반

에 대한 의미 지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 중 하나이기

에(Frankl, 1963), 이를 달성한 은퇴자는 자신의 

노년기 삶에 만족하며(Karatas et al., 2021; Pan 

et al., 2008), 노화에 대한 불안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김신미, 김순

이, 2009; 이시우 외, 2021).

선행 연구에서도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낀 사람들은 덜 우울하고 삶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며,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낙

관주의, 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한다고 보고 

하였고(Weinstein & Cleanthous, 1996; Zika & 

Chamberlain, 1992),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서도 삶의 의미와 삶 만족 간의 관계가 확인

되었다(심효진 외, 2018; 박미하, 2021; 최윤영, 

강성록, 2021). 앞선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

구에서는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

과 노화 불안 간 관계를 삶의 의미와 삶 만

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4. 삶의 의미는 삶 만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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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은 은퇴 후 활

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

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은퇴 후 다양한 활동에 정기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은퇴자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자기 보고형 설문조사

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노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자료수집 경험

이 많은 리서치 전문 회사 시니어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에 사용될 데이터의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 박스 플롯(box plot) 분석 및 사분위 범위

(interquartile range, IQR) 기준, Mahalanobis 거리

를 활용하였다. 먼저 사분위 범위 기준에서는 

제 1사분위수(Q1)에서 1.5 x IQR보다 작은 값

과 제3사분위수(Q3)에서 1.5 x IQR보다 큰 값

을 이상치로 간주하였다. 이어 Mahalanobis 거

리를 활용하여 임계값을 초과하는 이상치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26개의 이상치

가 확인되었으며, 데이터의 정규성 및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이상치들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총 674개의 데이

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 응답자 674명 중 

여성이 335명(49.7%), 남성이 339명(50.3%)이었

다. 연령은 56세~59세 143명(21.2%), 60~69세 

288명(42.7%), 70~79세 195명(28.9%), 80세 

이상 48명(7.1%)으로, 60대 응답자가 가장 많

았다. 학력 수준은 무학이 6명(0.9%), 초등학

교 졸업이 44명(6.5%), 중학교 졸업이 107명

(15.9%), 고등학교 졸업은 350명(51.9%), 전문

대 졸업이 48명(7.1%), 대학교 졸업이 113명

(16.8%), 대학원 졸업이 6명(0.9%)으로 고등학

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활동의 유형은 직업역

량개발 활동 145명(21.5%), 종교 활동 92명

(13.6%), 봉사 및 사회참여 146명(21.7%), 평생

학습 98명(14.5%), 취미활동 97명(14.4%), 신체

건강을 위한 활동 96명(14.2%)으로 구성되

었다. 현재 월수입은 100만 원 미만이 49

명(7.3%), 100~150만 원 미만이 53명(7.9%), 

150~200만 원 미만이 55명(8.2%), 200~250만 

원 미만이 114명(16.9%), 250~300만 원 미만이 

127명(18.8%), 300만 원 이상이 276명(40.9%)으

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명(0.1%), 

기혼이 595명(88.3%), 이혼 혹은 별거가 10명

(1.5%), 사별이 68명(10.1%)이었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3명(0.4%), 자녀가 있는 응답자가 

671명(99.6%)이었으며, 손주가 없는 응답자는 

171명(25.4%), 손주가 있는 응답자는 503명

(74.6%)이었다.

측정 도구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

잡 크래프팅은 Ghitulescu(2006)가 개발한 척

도를 토대로 김창호, 심원술(2012)이 타당화한 

Job crafting 척도를 은퇴 후 활동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나는 나의 일을/에서 ⟶ 나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에서). 총 12개 문

항으로, 응답 방식은 Likert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7이었으며, 하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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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항 예시로는 과업 경계변경에 ‘나는 현

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서 내가 할 일이 아

니더라도 필요한 일은 스스로 찾아서 추가로 

한다.’, 관계적 경계변경에 ‘나는 현재 참여하

고 있는 활동에서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인

지적 경계변경에 ‘나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내가 하는 일

의 보람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등이 있다.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Steger et al(2004)이 개발한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원두리 외(2005)

가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

였다. 총 10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고, 최종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6이

었다. 문항 예시로는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

해하고 있다.’ 등이 있다. 

삶 만족

삶 만족은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 총 문항은 5개이며, 모든 문항은 Likert 5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3이고, 문항의 예시는 ‘나는 나의 삶에 만족

한다.’ 등이 있다.

노화 불안

노화 불안은 Lasher et al(1993)이 개발한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을 김욱(2011)이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20개로 모

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

의 내적 합치도는 .72이고, 문항의 예시는 ‘나

는 늙으면 인생에 별 다른 의미가 없어질까 

두렵다.’ 등이 있다.

통제 변인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노년기 불안 등 심리

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연령과 성별(Saxena & 

Shukla, 2016), 재정 수준(Litwin & Meir, 2013)에 

따라 노년기 불안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연구 대상의 학력 수준(Tetzner & 

Schuth, 2016)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력을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교 졸업’, ‘대

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중 한 가지를 선택

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더불어 배

우자 유무, 부모와 조부모로서 역할과 우울 

등 노년기 심리적 건강 간 관계를 보고한 선

행 연구에 따라 결혼 상태(Schaub & Linden, 

2000), 자녀와 손주 유무에 대한 응답을 수집

하였다(Bordone & Arpino, 2019; Guo, 2014).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활동에 정기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여, 

활동의 유형이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여 활동 

유형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참여 활동 

유형은 ‘직업역량개발활동’, ‘종교활동’, ‘봉사/

사회참여활동’, ‘평생학습활동’, ‘취미생활활동’, 

‘신체건강활동’, ‘기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수집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연구 모형의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고 간명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 측정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연령, 참여 활동 유형, 월수입, 학력, 결

혼 여부, 손주 유무만을 최종 분석을 위한 통

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와 손주 유무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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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참여 활동 유형은 ‘직

업역량개발활동’을 기준으로 여섯 개의 더미변

수를, 학력의 경우 ‘무학’을 기준으로 6개의 더

미변수를 만들어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방법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SPSS 

21을 사용하였다. 이후 AMOS 23을 활용하여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을 비교 및 평가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측정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뒤,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

형에서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p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부가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측정 변인들의 문항 묶음(item parcel)을 구성하

였다. 이는 개별 문항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

우, 제한된 표본으로 추정해야 할 미지수의 

수가 증가하여 추정 오차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Bentler & Chou, 1987).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 묶음 내 문항들

은 요인부하량 값의 순서에 따라 배치되었으

며, 이를 통해 모든 문항 묶음이 유사한 요인

부하량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서영석, 2010; 

Russell et al., 1998).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

기 위해 검증 과정에서 절대적 적합도 지수

(absolute fit index)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를 함께 활용하였다(김진호 외, 2007).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는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상대적 적합도 지수

로는 comparative fit index(CFI)와 tucker-lewix 

index(TLI)를 사용하여 측정 모형을 평가하였

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의 값이 .90 이상

일 경우 모형이 적합하다고 간주되며(홍세희, 

2000), RMSEA는 .05 미만일 때 좋은 적합도를, 

.05에서 .08 사이일 경우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일 경우 적합도가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Cudeck & Browne, 1992).

결  과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가설 검증 전, 측정 도구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은 각각의 

경로에서 표준화된 부하량이 .40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85 ~ .95로 높은 수준이며, 평균 

분산 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의 경우 잡 

크래프팅, 삶의 의미, 삶 만족은 .55 ~ .63으

로 적정 기준인 .50을 충족하였으나, 노화 불

안은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표 1). 이는 

노화 불안을 구성하는 측정 문항 간의 수렴 

타당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이 같은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을 뜻한다. 다만, 평균분산추출이 .40 수준일 

경우 개념신뢰도가 .60을 상회하면 여전히 수

렴 타당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는 선행연

구(Fornell & Larcker, 1981; Huang et al., 2013)에 

따라 측정도구의 수렴 및 변별 타당성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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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치, 상관관계 및 신뢰도 계수를 표 2에 제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연령은 월수입과 부적 상관(r = 

-.39, p < .01)을, 손주 유무(r = .50, p <.01)와

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별은 결혼 상태(r = 

.13, p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어 월

수입은 결혼 상태(r = -.39, p <.01), 손주 유

무(r = -.30, p <.01), 자녀 유무(r = .09, p 

<.05)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 유무는 

손주 유무(r = .12, p <.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주요 변인과의 상관에서는 잡 크래프팅이 

월수입(r = .10, p <.01), 삶의 의미(r = .44, p 

< .01), 삶 만족(r = .22, p < .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노화 불안(r = -.24,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의미는 월

수입(r = .19, p <.01), 삶 만족과는 정적 상관

AVE CR

1.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 .63 .95

2. 삶의 의미 .54 .92

3. 삶 만족 .55 .85

4. 노화 불안 .41 .90

주. CR = construct reliabilitys, AVE = average variance exacted

표 1. 수렴 및 변별 타당도

1. 2. 3. 4. 5. 6. 7. 8. 9.

1. 연령 -

2. 성별 -.05 -

3. 월수입 -.39** -.07 -

4. 자녀 유무 .02 .02 .09* -

5. 손주 유무 .50** .01 -.30** .12** -

6. 잡 크래프팅 -.06 .02 .10** .04 -.03 (.86)

7. 삶의 의미 -.14** .05 .19** -.02 -.05 .44** (.83)

8. 삶 만족 -.01 .03 .11** .49 .06 .22** .43** (.70)

9. 노화 불안 .01 -.01 .07 -.35 -.08* -.24** -.27** -.38** (.70)

M - - - - - 3.59 3.65 3.26 2.84

SD - - - - - .43 .42 .44 .31

주. *p < .05, **p < .01, ***p < .001, (Cronbach’ α)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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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43, p < .01), 연령(r = -.14, p <.01), 결

혼 상태(r = -.20, p <.01), 노화 불안과는 부

적 상관(r = -.27, p < .01) 관계인 것으로 나

타났다. 삶 만족은 월수입(r = .11, p <.01)과

는 정적 상관, 노화 불안과는 부적 상관(r = 

-.38, p < .01)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df = 48, N = 674) = 112.65, p = 

.001; RMSEA = .05; CFI = .98, TLI = .97. 측

정 변인들에 대한 잠재 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잡 크래프팅 .62 ~ .73, 삶의 의미 .42 ~ .67, 

삶 만족 .28 ~ .69, 노화 불안 .30 ~ .82로 모

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

래프팅이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을 매개하여 노

화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순차적 매개 모형

을 제안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잡 크래

프팅이 노화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잡 크래프팅이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노화 불안에 미

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최대우도방식을 이용한 구조방정

식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총 세 개 모형의 적

합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연구가설에 근거하

여 잡 크래프팅과 삶의 의미, 삶 만족, 노화불

안의 순차적 경로를 설정한 매개 모형(연구 

모형, 그림 1)과 잡 크래프팅이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을 각각 매개하여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병렬 매개 모형(대안 모형 2, 그림 2), 

삶 만족과 노화 불안이 동일 수준의 종속변인

으로 설정된 매개 모형(대안 모형 3, 그림 3)

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모

형이 가장 좋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연

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96) = 190.78; 

AIC = 340.78; CFI = .98; TLI = .96; RMSEA 

= .04; 90% CI = .03 - .05; SRMR = .03으로 

나타났으며, 대안 모형 1의 적합도 지수는 

(97) = 278.25; AIC = 426.25; CFI = .96; TLI 

= .93; RMSEA = .05; 90% CI = .05 - .06; 

SRMR = .0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안 모

형 2의 적합도 지수는 (99) = 235.89; AIC 

 df  /df CFI TLI RMSEA SRMR

측정모형 112.65 48 2.35 .98 .97 .05 .03

주. N = 674,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 = Standardized root-mean square residual.

표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그림 1. 연구 모형 2(순차적 매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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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89; CFI = .97; TLI = .95; RMSEA = 

.05; 90% CI = .04 - .05; SRMR = .04로 나타

났다(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분석 결과, 세 모형 모두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다만, 연구 모형이 chi-square 

divided by degrees of freedom(CMIN/DF), RMSEA 

등 전반적인 적합도가 더 좋은 수준으로 나타

났고, 모형의 AIC 값 또한 가장 낮았다(AIC = 

340.78). 또한, 연구 모형이 나타내고 있는 가

설 경로가 변인 간 관계를 이론적․논리적으

로 더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통계적․논리적 적합성

을 근거로 순차적 매개 모형(그림 1)을 연구 

모형으로 최종 채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홍세희, 2000).

연구 모형 설정 이후 표 4와 같이 연구 모

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인 간 모수 추정치 분석

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인 연령, 참여 

활동 유형, 월수입, 학력, 결혼 여부, 손주 유

무를 통제한 후,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β = -.14, p < .001. 이

어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을 많이 

할수록 삶의 의미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β = .41, p < .001, 삶의 의미를 많

이 지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가설 4가 지지되었다, β = .39, p 

< .001. 마지막으로, 삶 만족과 노화 불안 간 

경로계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그림 2. 대안 모형 1(병렬 매개 모형)

그림 3. 대안 모형 2(매개 모형)

경로       B SE       β

잡 크래프팅 ⟶ 노화 불안 -0.10*** 0.03 -.14***

잡 크래프팅 ⟶ 삶의 의미 0.40*** 0.03 .41***

잡 크래프팅 ⟶ 삶 만족 0.03 0.04 .03

삶의 의미 ⟶ 삶 만족 0.40*** 0.04 .39***

삶의 의미 ⟶ 노화 불안 -0.08* 0.03 -.10*

삶 만족 ⟶ 노화 불안 -0.23*** 0.03 -.32***

주. B = Regression Weight; β = Standard Regression Weight; S.E = Standard Error
*p < .05, **p < .01, ***p < .001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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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β = -.32, p < .001, 삶에 더 만족할

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의 매개 경로가 가진 간접효과

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0번의 부트

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부트스트래핑 분석 방법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잡 크래프팅이 삶의 

의미를 통해 삶 만족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

가 통계적으로 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B 

= 0.16, 95% CI [0.12, 0.20]. 이는 은퇴 후에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잡 크래프팅을 할수록 

삶의 의미를 많이 지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어 

잡 크래프팅이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노화 불

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었다, B 

= -0.03, 95% CI [-0.06, -0.01]. 반면, 잡 크래

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에서 삶 만족의 매

개효과는 신뢰구간 내 영을 포함하고 있어 가

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B = -0.01, 95% CI 

[-0.03, 0.01].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

안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이 순차

적으로 매개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5가 

검증되었다, B = -0.04, 95% CI [-0.05, -0.03]. 

최종 모형에 포함된 통제 변인 중, 월수입(B 

= 0.02, p < .05)과 손주 유무(B = -0.08, p < 

.05)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잡 크

래프팅을 통해 은퇴 후 참여하는 활동의 의미

를 탐색하고 개발할수록 해당 활동뿐만 아니

라 내 삶의 의미를 많이 지각하게 되고,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져 은퇴 후에

도 노화에 대한 불안을 적게 느끼게 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접 경로
Bootstrapping 95% CI

B SE Ll Ul

종속변인 : 삶 만족

잡 크래프팅 ⟶ 삶의 의미 ⟶ 삶 만족  0.16 0.02  0.12  0.21

종속변인 : 노화 불안

잡 크래프팅 ⟶ 삶의 의미 ⟶ 노화 불안 -0.03 0.01 -0.06 -0.01

잡 크래프팅 ⟶ 삶 만족 ⟶ 노화 불안 -0.01 0.01 -0.03 0.01

잡 크래프팅 ⟶ 삶의 의미 ⟶ 삶 만족 ⟶ 노화 불안 -0.04 0.01 -0.05 -0.03

주. N = 674, Bootstrap sample = 10,000, B = Unstandardized indirect effect, ***p < .001.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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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잡 크래프팅을 통한 의미 창조와 

노화 불안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관련 

매개변인을 탐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

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 활동

에 대한 잡 크래프팅이 삶의 의미와 삶 만족

을 매개로 노화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잡 

크래프팅 연구는 대부분 직무 상황을 기반으

로 잡 크래프팅이 직무만족(윤병선 외, 2022; 

이홍연, 이태식, 2022) 등 직무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거나, 이직의도(김태웅, 이주일, 2024) 

등 직장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혹은 리

더십, 목표지향성 등 잡 크래프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송지영, 서용원, 2023; 이수민, 서

용원, 2022)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비교적 최

근에는 이를 발전시켜 취미나 레저 활동에서

의 의미창조(leisure crafting)와 관련된 연구(임

정인 외, 2019), 학업의 대한 의미 개발(study 

crafting) 관련 연구(안동근, 표정민, 2023)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은퇴 후 활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주도적인 

의미탐색 행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전 세계 기대수

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노년기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백

을 메우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직무 상황에서 일의 의미를 

창조하는 행동으로 설명되던 잡 크래프팅을 

은퇴 후 활동에 적용하여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이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노화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도출된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직업 환경에서 적용되던 개념인 

잡 크래프팅을 은퇴 후 활동에 적용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

된 능동적인 의미창조 행위를 뜻하는 잡 크래

프팅은 종업원에게 일의 의미(서아림 외, 

2018), 창의적 행동(안종대, 정현선, 2020)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직무의 양이나 범위 변경, 새로운 동

료와의 관계 형성 등 직무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종업원의 주도성은 직무 자율성(김현

정, 김재명, 2024; 변희섭 외, 2024), 상사의 리

더십 유형(권보영 외, 2024; 최영민, 한나영, 

2024)과 같은 업무 환경 요인에 따라 제한적

으로 발휘될 수 있다. 직무의 범위를 조정하

거나 동료와의 관계를 변경하는 등 잡 크래프

팅의 일부 요소들은 조직이 허용하는 수준 내

에서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

업 상황과는 달리,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은 더 높은 자율성이 주어진다는 특

성을 가진다. 다수가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

는 경우 해당 모임의 규칙 등 여전히 제약은 

존재하겠지만, 일과는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는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도적인 의미창조 행동이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본 연구는 이를 직무 환경이 아닌 은퇴 

후 상황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

의를 가진다.

둘째, 잡 크래프팅과 삶 만족 간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앞서 언

급한 대로 잡 크래프팅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직무 맥락에서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변인 또한 조직시민행동(김성용 외, 2018), 

지각된 과잉 자격(박영석, 신영은, 2021; 방은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 64 -

주, 서용원, 2017), 직무 열의(김유경 외, 2018)

와 같은 직장 또는 조직 내 변인에 초점이 맞

추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은퇴 후 활동 맥락에

서 잡 크래프팅의 영향을 선행변인으로 확장

하였으며,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한 과정을 분

석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메커니즘을 탐구했

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

프팅은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삶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 특정 활동의 의미를 인식할 경우, 삶

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이유 중 일부는 

해당 활동에 대한 의미 지각이 삶에 대한 의

미를 느끼는 데 기여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Allen 등(2013)에 의하면 희소성 가설에 따라 

인간은 한정된 양의 자원(시간, 에너지, 주의)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무 상황

에서 잡 크래프팅을 통해 많은 의미를 창조

해 내는 것은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직무

에 많이 투입하도록 만들어 직무 외 생활과

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을 초래, 일 외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Zito et al., 2019; Oelberger, 

2019). 그러나 직무 상황과 달리, 은퇴 후 활

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은 해당 활동이 은퇴 

후 나의 할 일이자 동시에 취미와 생활의 일

부이므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측면에

서 자유로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활

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곧 나의 삶

에 대한 의미를 느끼는 것과 같고, 이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셋째,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이 

삶의 의미와 삶 만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

팅 행동은 삶의 의미를 거쳐 삶에 대한 만족

을 향상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년기 노화

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즉, 은퇴 후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주도적인 

변화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게 된 은퇴자는 해

당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의미를 지각하게 되고, 내 삶

이 의미 있다는 느낌은 삶 전반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이게 된다. 결국 은퇴 후 노년기에도 

내 삶의 의미를 지각하는 개인은 나이가 들어

도 삶에 만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화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삶의 의미

가 노화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를 지

지하는 결과이며(Delkhah et al., 2024), 삶에 대

한 만족이 노화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

과(Lee et al., 2024)와 일관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잡 크래프팅과 노화 불안 간 관계에

서 삶 만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는, 잡 크래프팅과 삶 만족이 반영하는 삶의 

영역 간 수준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

프팅을 통해 형성된 의미는, 그 의미가 이후 

‘전체 삶’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특정 활동에만 국한된 채로 남을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삶 만족은 특정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 삶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 요소

들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만약 삶을 구성

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경

우, 결과적으로 특정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

팅이 전반적인 삶 만족에까지 긍정적으로 작

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이론적 시

사점을 토대로, 잡 크래프팅을 통해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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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삶을 향유하고 노화에 대한 불안을 관

리할 수 있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음

과 같은 지침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은퇴 후에도 삶의 질과 건강한 노년

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필요가 있

다. 은퇴 전에는 일과 생활 간 균형을 위해, 

혹은 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취미 등의 활동

에 참여했다면, 은퇴 후에는 어떤 활동에 참

여함으로써 나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vighurst(1961)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노년기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

한 ‘활동적 노년(active aging)’ 개념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여

(participation), 건강(health), 안전(security)의 개념

을 극대화할수록 노년기 삶의 우울 및 심리적 

건강, 자기효능감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Dogra et al., 2022; Mendoza-Ruvalcaba & 

Arias-Merino, 2015; 이선희, 한정란, 2024; 조명

현, 2024). 이는 과거 경제적인 요소와 생산성

을 강조했던 ‘생산적 노년’과는 달리, 손주의 

양육이나 가사에 참여하여 가족에 기여하는 

등 활발하게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은퇴 후에도 활동을 지속

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관리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노인 일자리 등 노년 관련 정책을 시

행하는 데 있어, 단순히 활동의 ‘기회’만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에서 의미를 

지각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현재 국

내에서 노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건강 증진 프

로그램, 문화․여가 활동 지원 정책 등은 은

퇴 후 노년기에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잡 크래프팅은 코칭이나 교육 등에 의

해 촉진될 수 있으므로(이수란 외, 2021; 장경

원, 고수일, 2020), 관련 교육을 통해 해당 활

동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돕고, 나아

가 삶의 의미 지각을 돕는 마음 챙김 명상, 

회고 및 자서전 쓰기, 감사 훈련 등의 프로그

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상황을 기반

으로 개발 및 타당화된 잡 크래프팅 측정 도

구를 수정하여 은퇴자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

해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은퇴자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개발된 잡 크래프팅 척도를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사회에

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르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라

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2024). 따라서 노년기 

삶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통제 변인으로 건강 상태를 포함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참여 활동 유형, 월

수입, 학력, 결혼 여부, 손주 유무를 통제 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노화

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와 특정 질병의 유무 

및 심각도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Demakakos et al., 2010), 이에 따라 연구 

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노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구 결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 66 -

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관련 지표나 변인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통제 

변인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참가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은퇴자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

라 이들은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 

수준이 이미 높은 개인들로 구성되었을 가능

성이 있으며, 특정 활동 유형 간의 차이가 존

재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은퇴 후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은퇴자 집단과의 비교, 

또는 참여 활동 유형 간 비교를 통해, 은퇴 

후 활동에 대한 잡 크래프팅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퇴 후 삶에 대한 태도와 선택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주의 성

향이 강한 서양 문화권에서는 은퇴 후 노후를 

즐기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 있다. 반면, 비교적 집단주의 성향을 띄

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

녀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

아, 노후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에 대한 문화 간 차이를 탐색하려

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인들은 모두 

자기보고 방식으로 단일 시점에서 수집되었다

는 제한점이 있다. 이로 인해 변인 간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고, 동일 방법 

편의(common method bias)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년기에 삶을 대하는 태도나 방

식은 개인의 삶의 경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일 시점에서 양적 변수를 측

정하는 것보다는 종단 연구를 통해 변인 간 

명확한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잡 크래프팅의 

하위 요인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

았으나, 은퇴 후 활동에서는 하위 요인별 영

향이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직무 상황에서는 과업 경계변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은퇴 후

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재직 

중에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

므로 관계적 경계변경이 동료 간 협력과 상호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관계 형성이 제한적이므로 다른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기, 연령, 그리

고 상황에 따라 잡 크래프팅의 하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탐구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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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Job Crafting on Aging Anxiety 

in Post-Retirement Activitie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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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ym University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job crafting, a behavior that creates meaning in work, influences 

aging anxiety when applied to post-retirement activities. Specifically, it examined the sequential mediating 

role of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rafting related to 

post-retirement activities and aging anxiet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retirees who regularly 

participated in activities after retiring from their primary occupations, and data from 674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job crafting for post-retirement activitie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ging anxiety. Second, meaning in life was reveale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rafting and aging anxiety. Third, meaning in lif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life satisfaction. Lastly, job crafting for post-retirement activities negatively influenced 

aging anxiety through the sequential mediation of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s theoretical contributions,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Retirement, Job crafting, Job crafting related to post-retirement activities, Aging anxiety, 

Meaning in life, Life satisfaction


